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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자동차. 

그러나 깨끗하게 타기란 쉬운 일이 아

니다. 조금만 게을리 다루면 지저분해

지기 십상이다. 이럴 때 새 차처럼 유지

하는 세차 팁을 알아두면 언제나 번쩍

번쩍하는 애마로 가꿀 수 있다. 독한 화

학 성분도 없어 건강에도 좋다.

1. 홈메이드 얼룩 제거 스프레이

자동차 좌석에 보기 싫은 얼룩이 졌

다면? 

분무기에 식초 1컵, 베이킹소다 3큰술, 

레몬즙, 주방세제를 넣고 잘 흔들어 섞

은 용액을 때가 낀 좌석에 뿌려주고 솔

로 문지른 뒤 천으로 닦아낸다. 그 결과

에 놀랄 것이다.

2. 가죽 표면 

가죽 냄새 제거엔 올리브유만 한 게 없

다. 순하고 기분 좋은 향기를 선사합니

다. 단, 운전대에는 사용하지 말 것!

3. 동물 털 

자동차에 수북이 떨어진 반려동물의 

털은 물을 살짝 스프레이한 뒤 물밀대

로 슥슥 긁어내면 끝! 

4. 와이퍼 청소 

더러워진 와이퍼는 소독용 알코올로 

세척한다.  

5. 차 유리 

유리에 식초를 스프레이한 후 신문지

로 닦아낸다. 유리가 없는 것처럼 말끔

해진다.  

세계 최초의‘하늘을 나는 자동차’ 

(flying car)가 다음 달 미국에서 예약 판

매에 들어갔다.

지난 27일‘서울신문’에 따르면 중국 

관영 신화통신 영자판은 이틀 전 항공

자동차 전문업체‘테라퓨지아’의 첫 모

델‘트랜지션’(Transition)이 이달 10월

부터 주문을 받아 내년 초 고객에게 인

도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.

자동차보다는 경비행기 모양을 닮은 

트랜지션은 하이브리드-전기 모터를 

탑재한 2인승 자동차 겸 비행기로, 1분

도 채 안 되는 약 40초에 주행 모드에서 

비행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. 최고속도

는 도로에서 시속 113㎞, 하늘에서 시

속 160㎞이며 최대 비행 거리는 640㎞

다. 다만 트랜지션의 운전자는 운전면허

는 물론 조종사 자격증도 필수적이다.

테라퓨지아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

소위 플라잉카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

6. 차내 찌든 냄새 제거 

작은 유리병에 베이킹소다 몇 숟가락

과 좋아하는 에센스 오일을 몇 방울 흘

려 넣은 후 병뚜껑에 구멍을 뚫고 닫은 

뒤 좌석 밑이나 수납함에 넣어둔다.  

7. 바큇살 

1번에서 만든 얼룩 제거 스프레이로 

바큇살을 꼼꼼히 청소한다. 번쩍번쩍 

광이 난다.  

8. 차체

양동이에 물 1L를 받고 마르세유 비누

를 풀어 거품 낸 뒤 차체를 닦은 후 물을 

뿌려주면 번쩍번쩍!

 

9. 통풍구 먼지 제거 

에어컨 통풍구와 주변에 낀 먼지는 작

은 솔로 송풍구를 문지르며 동시에 진

공청소기로 빨아내면 된다. 이렇게 2분

만 투자하면 상쾌한 바람이 나온다. 

10. 전조등과 틈새  

틈새에 낀 먼지는 낡은 칫솔로 문질

러 털어낸다. 전조등은 치약을 살짝 바

르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면 말끔!

늘 새 차같이 관리하는 세차 꿀팁 10세계 최초 ‘플라잉카’ 예약 판매

무궁무궁한 시장성 때문이다. 특히 탑

승 장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‘도어 

투 도어’(Door to Door)가 쉬워져 우버

(Uber)와 같은 차량공유업체가 관심을 

쏟고있다.

중국 칭화대 장양쥔 교수는“플라인

카가 교통 체증을 해소에 도움을 주는 

것은 물론 사회, 경제 및 환경에 커다란 

영향을 줄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테라퓨지아의 모회사인 중국 지리자

동차 측은“트랜지션은 개인보다는 정

부와 기업, 운송회사에서 주로 판매될 

것”이라면서“현재 수직 이착륙형의 

플라잉카인 TF-2도 개발 중에 있다.”

고 밝혔다.

한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(MIT) 출신

들이 창업한 테라퓨지아는 지난해 중국

의 다국적 자동차 제조사 지리(吉利)에 

인수됐다. 지리자동차는 볼보의 모회사

로도 유명하다.

▲ 중국 지리 자동차가 지난해 인수한 플라잉 카 스타트업 ‘테라퓨지아’는 첫 모델 ‘트래지션’의 예약 판매를 

이달 10월에 시작한다고 밝혔다. ‘트랜지션’의 도로주행 모습(왼쪽)과 하늘을 비행하는 모습(오른쪽)


